
오늘의 만나(가정예배)

2월 9일  찬송/ 447장(새393장)    본문/ 암9:1~15(구약 1283)     제목: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본래 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의 단에 서신 것은 단순히 예

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은 아닙니다. 성소의 기둥머리에서 문지방까지 파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과 은혜가 있는 거룩한 제단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

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의 집만은 기억하십니다. 자녀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안에 있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 회복시키시고 기업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찬송/ 478장(새419장)     본문/ 옵1:1~9(구약 1285쪽)     제목: 우리의 안전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세일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곳에 거주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신의 지형적인 위치만을 믿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은 

세일 산에 거주하며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고 지리적 이점을 믿으며 그 누구도 자신들을 공

격하지 못할 것이라 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요새가 있다고 하

더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

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월 11일  찬송/ 414장(새293장)  본문/ 옵1:10~21(구약 1286쪽)    제목: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도와주어야 할 형제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배척했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에돔은 야곱 족속을 미워하고, 외면

하며 원수에게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죄를 물

으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자기 백성을 변호하십니다. 야곱의 원수를 멸

하시고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

성이자 자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월 12일  찬송/ 331장(새273장)       본문/ 욘1:1~16(구약 1286쪽)          제목: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

령을 무시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듣고도 못 들은 척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향합니다. 때마침 만난 다시스의 배는 불손종을 합리화하기 좋은 구실이 되

었습니다. 폭풍의 위기에 담담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장 잘 듣고 전해야할 선지

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라 당당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영적 수

면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며 늘 깨어 항상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월 13일  찬송/ 405장(새305장)    본문/ 욘1:17~2:9(구약 1287쪽)    제목: 전적인 은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요나의 기

도나 회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

시고 실행하셨으며 완성하십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보면 요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기대한 인과응보의 원칙에 매이지 않는 분이

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2월 14일  찬송/ 330장(새272장)    본문/ 욘2:10~3:10(구약 1288쪽)    제목: 구원의 조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는 하

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기는 갔지만 단 하룻길만 걸으며 말씀을 전하고 맙니다. 그의 

선포는 죄의 지적이나 용서의 가능성이 없는 그저 40일 뒤에 무너진다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보다 마지못해 했던 오직 자신의 의지만 담긴 소리

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바람과 다르게 이 소리에도 니느웨 백성은 반응하고 결국 하나님

께서는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인간들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임을 말입니다. 

                                                           


